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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농가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감소하고 한국의 에너지 의존도는 2016년 94.7%로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

있다. 특히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의존도가 높고 이 또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.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화석

연료가 지목됨으로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연적이다. 가장 높은 비율로 확대되고 있고 가장 빠른 시

간에 확대가 가능한 분야가 태양광발전 시설이다.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하부에서는 영농활동으로 쌀을 생산하고, 상부에서

는 태양광발전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쌀생산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, 그에 따른 소득은 단순 영농활동보다 

높다. 이에 모듈각도 30°에서의 생산성을 이미 발표하였고, 모듈에 의한 차광률을 개선하기 위해 모듈을 65°로 상향 조절하여 

하부의 쌀 생산과 전력 생산을 비교하고자 한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위치한 750평 부지에 모듈(130W/개)을 1개 단독형태와 2개의 모듈이 연결된 형태의 두 가지 형

태로 지상 4m위에 총 99.84 kW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였다. 벼 재배 품종은 일반적으로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조생종 

운광벼와 중만생종 새누리벼를 선택하여 2018년 6월 10일에 이앙하여 이후 재배방법은 벼 표준재배법(RDA)에 준하여 실시

하였다. 태양광발전의 모듈각도는 기존 30°에서 7월부터 9월까지 65°로 조절하고 이후 다시 30°로 조절하여 모듈에 의한 차광

이 어느 정도 개선되도록 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영농형 태양광발전 하부의 벼 생육은 비교부지에 비해 초기에는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출수기 이후 등숙기가 길어

지는 경향이었다. 운광벼는 태양광발전 부지의 모듈 단독형이 356.7kg/10a, 연동형이 334.5kg/10a로 조사되었고, 이는 비교

부지에 비해 각각 19.5%, 24.5% 수량이 감소되었다. 새누리벼의 경우 태양광발전 부지의 모듈 단독형이 367.7kg/10a, 연동형

이 365.6kg/10a로 조사되었으며, 이는 비교부지에 비해 각각 18.6% 19.0% 수량 감소되어 가 있었다. 이는 모듈각도를 조절하

지 않고 30°로 유지한 경우에 비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. 그리고 모듈 차이에 의한 수량 차이는 운광벼에서 단독형에 

비해 연동형의 수량감소가 더 많았지만 새누리벼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. 태양광 평균 발전량은 모듈각도 30° 

이던 해의 404.73kW에서 모듈을 65°로 조절하여 383.34kW로 약 5%정도 감소하였다. 그러나 쌀 생산량의 소폭 상승을 기대

했던 것과 달리 일조량을 개선했음에도 쌀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했던 이유는 출수기 이후 전년도에 비해 기상조건이 좋지 않

아 일조량이 평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 태양광발전 설비가 하부의 쌀 생산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

가운데 기상조건이 악화될수록 태양광발전 하부의 쌀 생산은 비교부지에 비해 더욱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. 

[사사]

본 연구는 한국남동발전 현장기술연구개발사업 (협약번호: 제2017-산학연(삼)-01호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

감사드립니다. 

*주저자: Tel. 055-772-1876, E-mail. jschung@gnu.ac.kr, 




